
1. 개정안의 레미콘 물성시험 기준과 KS의 물성시험 빈도가 상이하고 개정안의 내용을 적용시키기 전

KS규정부터 먼저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.

2. 시험빈도를 기존 150㎥마다를 120㎥마다로 변경 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되나, 국토부에서 시

행중인 건설현장 점검시, 품질관리자 겸직 여부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건지 품질관리자 겸직으로

지적 받은 현장을 본 적이 없습니다.

점검 시 공사일보, 명함, 자리파악만 점검해도 이 사람이 품질관리자 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한

사안을 품질관리·시험계획서상 서류적인 배치만 확인하고  끝나는 형식적 점검을 중단하시고

제대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대다수 혹은 건설현장의 80%이상 공사금액별, 면적별

품질관리대상공사에 맞는 품질관리자를 배치를 하지 않고 시험빈도를 조정하여 품질관리자

업무를  가중시키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말씀드리며, 아울러 감리자의 감리업무지침 및 세부기준 또한

변경해주시어 건설현장에서 감리자의 품질관리자 겸직을 암묵적 묵인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

리자의 업무지침 및 세부기준 또한 제도적 개선을 요청드립니다.

품질은 강화되고 현실은 후퇴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.

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